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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먹는물 안전에 최선… 금한승 
차관, 조류경보 ‘경계’ 발령 현장점검

- 강정·고령(낙동강) 지점 조류경보 ‘경계’ 발령 등 낙동강 본류 조류 발생 
증가에 따라 관계기관 녹조 문제 대응현황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7일 오전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올해 여름 첫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대응하여 금한승 제1

차관 주재로 녹조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별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봄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나며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강정·고령 지점은 5월 1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이후 

발령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6월 15일부터 조류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되었다.

  * (2026년 봄철 기후특성, 기상청) 5월 전국 평균기온은 18.6℃로 관측 이래 최고였으며, 

22개 지점(대구, 안동, 밀양, 합천 등)은 5월 중순 일 최고기온 극값 경신

  강정·고령 지점 남조류 세포수는 지난주 1만 1,231세포/mL에 이어 이번 

주에는 1만 7,014세포/mL를 기록했다. 낙동강 본류 타 지점(해평, 칠서, 

물금·매리)의 남조류 세포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3개 지점 모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이에 녹조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은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조치사항을 논의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강정·고령 지점 조류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인근 주민들이 친수활동을 자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

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지점* 녹조 관리를 

총괄하고 지역 오염원 유출 여부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 대구지방환경청: 해평, 강정·고령 / 낙동강유역환경청: 칠서, 물금·매리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수 중 남조류 세포수에 더해 조류독소 농도도 분석

하고 있으며, 3차원 수치모델 및 실시간 예·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녹조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먹는물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수

단계부터 조류를 차단하고 고도정수처리(활성탄 및 오존 처리) 등 정수공정을 

강화하고 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녹조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조류경보 발령이 빨라진 만큼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여 낙동강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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